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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시민권자, 한국 방문 시 자가 격리 가능
한국민 배우자, 직계비속 등 경우

영 김 후보, 다이아몬드바 셰리프국에 의료용품 전달

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에 따라 한국을 

방문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의 시설 격리 의무화

에서 자가 격리로 방침이 완화했다. 다만 한국 방문 

외국인이 한국 내 국민 혹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과 

가족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.

LA총영사관은 4일 홈페이지에 올린‘단기체류 외

국인의 격리 관련 지침 변경 사항 (5.2시행)’이란 자

료를 통해 위와 같이 공지했다.

자료에 따르면 자가 격리 전환 인정 사유는 ① 시

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② 

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

인 경우 ③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

계비속인 경우 ④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

외국인의 직계비속인 경우( 3항·4항: 시설 입소 대상

자를 18세 미만 아동으로 제한했으나 연령 기준 삭

영 김 연방하원의원 후보(캘리포티아 39

지구, 공화)가 지난 1일 월넛·다이아몬드바 

셰리프국에 의료용품 1만1,000여 점을 전

달했다.

김 후보는 이날 알프레드 레예스 월넛/다

이아몬드바 셰리프국장에게 물품을 전달

한 후“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역사회의 

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안전

을 위해 최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코

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

한다.”며“39지구 내 월넛/다이아몬드바 

셰리프국에 의료물품을 전달해 매우 감사

하고 행복했다.”고 말했다.

김 후보의 선거 캠페인본부는 미국에서 

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개인,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

의료 용품 기부 운동을 벌이고 그동안 지역 병원과 

기관에 수천 개의 마스크와 기타 개인 보호 장비 등

을 제공했다. 이번 의료용품 전달도 이 캠페인의 연장

선에서 이루어졌다.

 

김 후보로부터 의료 물품을 전달받은 알프레드 레

제)등이다.

자가 격리 인정 사유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적 서

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

되며, 자가 격리앱 설치 확인 및 지자체 전담공무원에

게 자가 격리 통보, 지자체 방침에 따른 진단검사 실

시 등을 안내 받게 된다.

단 형제자매 방문 시에는 종전처럼 14일 동안 시

설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. 시설 격리 비용은 하루에 

10만 원이며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. 다만 유증상자

에 대한 진단 검사 및 치료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

담한다. 

시설 격리 중 14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출국을 희망

하는 경우 출국이 허용된다. 이는 항공권 확보 등 출

국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.

예스 월넛·다이아몬드바 셰리프국장은“모든 경찰

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대중 접촉을 피할 수 없다. 그

러므로 늘 코로나19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보호장비

를 갖추는 것이 꼭 필요하다.”며“김 후보와 개인, 단

체들이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

있는 경찰관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도움을 준 것에 대

해 감사한다.”고 말했다.

 

한식당 운영 재미동포
‘요리계 오스카상’ 수상

재미동포 요

리사 레이첼 양

이‘요리계 오

스카상’으로 

불리는 미국 

제임스 비어드

상‘베스트 셰

프’(Best Chef) 

부문의 수상자

로 선정됐다.

6일‘경향신문’에 따르면 제임스 비어드 재단

(JBF)은 4일 시애틀에서 퓨전 한식당‘주울’과‘레

블’을 운영하는 재미 한인 1.5세 양 씨와 남편 세리

프 처치를 워싱턴, 오리건, 아이다호, 몬태나, 와이

오밍, 알래스카 등 6개 주를 포함한 서북미 지역 수

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.

양 씨는 미국 음식 TV 프로그램인 <셰프>(Chef)

에 출연해 결승에 오르면서 이름을 알렸다. 양 씨

가 2014년 문을 연 한식당‘트로브’는 2015년 미

국의 대표적 요리전문 잡지‘본 아페티’가 뽑은 미

국 최고 50대 식당에 포함되기도 했다. 이들 부부

는 2009부터 4년 연속 제임스 비어드상 준결승에 

올랐고 2015년부터는 매년 결승에 올랐지만 우승 

문턱을 못 넘다 5전6기 끝에 서북미 한인 최초로 

영예를 차지했다.

15살 때 미국행을 택한 양 씨는 브라운대학에서 

도시공학을 전공했으나 전공을 살린 취업 대신, 다

시 요리학교에 들어가 요리사로서의 인생을 시작

했다. 당시 취직했던 식당 사장의 권유로 한식을 배

우게 된 양 씨는 2017년 자신의 요리법을 담은 책 

<마이 라이스 볼>(My Rice Bowl·나의 밥그릇)을 

미국에서 펴내기도 했다.

제임스 비어드 재단은 미국 요리학의 아버지

로 불리는 요리사 겸 요리연구가 제임스 비어드

(1903~1985)를 기리기 위해 1990년부터 매년 제

임스 비어드상을 시상하고 있다. 미국 전역 2만여

개 식당과 소속 요리사를 대상으로 베스트 셰프·

식당·제빵·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

한다. 양 씨 부부가 수상한 베스트 셰프는 미국 전

역을 10개 지역으로 나눠서 뽑는다.

커뮤니티 소식

▲ 지난주 영 김 후보(앞줄 가운데)와 선거 캠페인 팀이 알프레드 레예스 국장

    (앞줄 왼쪽)에게 의료보호 장비를 전달했다. ⓒ 영 김 선거 캠페인 팀

▲ 레이첼 양(오른쪽)과 남편 세리프 처치.  

ⓒ 레블 홈페이지


